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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형원

● 여행작가                 ● 저서: <여행은 연애> 등

사막에 뜬 무지개

나는 사막에도 비가 내리고 

무지개가 뜬다는 사실을 

이때 처음 알았다. 그리고 

그 무지개가 사라지면 

모래에 떨어진 빗방울이 척박한 사막에 

생명을 내린다는 것을. 

어느새 무지개는 두 겹이 되어 

우리의 텐트 뒤 하늘에 걸려 있었다. 

나는 희망한다. 

아니, 믿는다. 

아무런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

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도 

비가 오고 

무지개가 뜨는 날이 있다는 것을.

주형원의 <사하라를 걷다> 중에서


